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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4차 산업혁명과 COVID-19의 영향으로 기술 혁신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가운데, 이러한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한국 기술창업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흡수역량 및 특허활동 관련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스타트업을 기준으로 한 BT, ICT 등 신기술 

기반의 7년 미만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조직역량인 흡수역량을 잠재적 흡수역량과 실현적 흡수역량으로 재구성하여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특허활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론적 연구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15개의 기술 스타트업의 CEO를 포함한 관리

직 임원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잠재적 흡수역량은 특허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지만, 

실현적 흡수역량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둘째, 잠재적 흡수역량은 기술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지만, 실현적 흡수역량은 유의

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셋째, 잠재적 흡수역량과 실현적 흡수역량 모두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넷째, 

특허활동은 잠재적 흡수역량과 기술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현적 흡수역량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섯째, 특허활동은 잠재적 

흡수역량과 재무적 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현적 흡수역량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섯째, 특허활동은 잠재적 흡수역량과 비재

무적 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현적 흡수역량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흡수역량과 특허활동의 변수가 조

직의 핵심 능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다. 또한, 특허활동에 대한 흡수역량 형성 과정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은 스타트업은 흡수능력 형성 메커니즘을 새롭게 인식하고, 향후 잠재적이고 실현적인 흡수역량을 통해 경영 전략에 

상당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급변하는 기술 변화와 창업생태계의 대응 및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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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배경

최근 4차 산업혁명과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해 기술 혁신

이 가속화되고 있다. 여러 나라가 기술창업의 중요성과 기업

가정신을 강조하며,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장명균, 
2019).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여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

이다(최수형 외, 2017). 따라서, 창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과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경쟁력 있

는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Miron et al., 2004). 기술창업기

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외부 투자를 유

치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진출하는 신생기업으로 지속

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유치 및 EXIT을 통해 성장의 발판

을 마련한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스스로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사업전략을 수립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

다. 대부분의 투자금을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

며, 업계 동향 파악 및 사업 전략은 한정된 인원(CEO, CFO, 
CTO)이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스타트업의 효과적인 사업

전략 수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이재

희 외, 2018). 기술창업기업은 고객과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며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외부의 지식 습득과 기술혁신과 

같은 전략적 경영활동을 통한 조직 내 흡수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기술 혁신의 원천은 기업 내부에 있는 지식이지만, 
외부의 급격한 기술 변화와 복잡한 고객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외부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

수적이다. 따라서, 혁신적인 기술 촉진 및 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 선행 요인으로 특허활동이 필수적이다(이광철·김병조, 
2022). 기술 선도 기업들은 부단한 기술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려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조직의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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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직 학습 과정을 이해하는 흡수역량을 

형성하고, 기술 혁신을 위한 특허활동과 창업성과 간의 관계

를 중요시 다루어왔다. Winter(1978)는 기술 수준이 낮은 기업 

입장에서도, 외부 지식 이전을 통해 역량을 축적하는 것은 경

쟁우위 창출 전략의 핵심 요소임을 피력했으며, Simonin(1999)
은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지식을 이전받을 수 있어 경쟁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흡수역량은 스타트업의 경쟁우위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박
성택 외, 2014).

Baran & Zhumabaeva(2018)은 무형 자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히, 혁신 기업과 중소기업에서의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업이 혁신을 통

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능력은 현대성, 효율성 및 생

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Madyda & 
Dudzik-Lewicka(2014)에 따르면, 현재 혁신은 회사 발전의 기

본 지표로 간주되며, 고품질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

에 출시하여 기업과 그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IP)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작업과 이에 대한 투자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

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기술 스타트업과 관련하여 연구자와 

실무자들은(예: 벤처캐피털 투자자(VC), 액셀러레이터(AC), 성

공한 기업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한층 더 인지하게 되었

다. Malyy & Tekic(2018)는 대부분의 학술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스타트업 IP가 스타트업의 성장과 투자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초기 단계에서 투자유치와 성

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박은미·서정해(2021)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는 많은 관련 기술들이 급성장한다고 하였다. 기업들은 이러

한 새로운 핵심특허와 원천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의 

투자를 하고 있다. 기업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

인이 영향을 미치지만, 그중에서 원천특허와 핵심특허는 매우 

중요하다(박재환, 2018). 이미 선진국들과 글로벌 선진기업들

은 많은 투자를 통해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후발

국 및 후발기업들도 선진기업을 따라잡기 위해 다양한 노력

을 전개하며 관련 기술에 대한 원천 및 핵심 특허 취득도 필

요할 것이다.
최근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내·외부의 자원을 활용해 

혁신성과를 극대화하는 개방형 혁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영 환경과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은 외부의 우수 기술을 도입

하여 활용하는 사업화 전략을 통해 신속하게 제품화하여 시

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술 경영 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을 위해 25조 원을 투입

하는 국가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를 비롯한 디스플레이, 2차전지, 사이버보안, 양자 등 핵심 국

가전략기술 분야에서 IP 기반 연구 개발을 확대하고, 특히 12
대 국가전략기술인 R&D에 27년까지 25조 원을 투자하여 핵

심 IP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산업인 

인공지능·6G 등 국제표준특허 확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또

한, 이번 정책방향에서는 혁신형 창업 지원을 위한 IP 기반 

스타트업 및 딥테크 기업 육성과 스케일업 전용 R&D에 27년
까지 3조 5,000억 원을 투자하여 IP 기반 유니콘 기업 창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

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

도록 범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계획도 수립했다(국가지식재산

위원회, 2023). 이와 같이 정부도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핵심 지

식재산의 확보 및 이를 활용한 신산업·신기술 육성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함에 따라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기술창업기업은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지속

적인 성장과 창업성과를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 

성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외부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흡수역량의 강화가 중요하다. 더불어 기술 

융합과 최첨단 기술 발달로 인해 기업의 특허활동과 창업성

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도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조직역량 중 하나인, 흡수

역량 및 특허활동에 관한 연구를 고찰하고, 잠재적 흡수역량

과 실현적 흡수역량을 재구성하여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연구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기술창업기업들

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흡수역량이 창업성과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그리고 특허활동이 어떠한 구조적 역할을 하는

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흡수역량과 특허활동의 

변수가 조직의 핵심 능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 실무적으로 유

용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의의를 지닌다. 특

히, 본 연구에서 제안한 특허활동에 대한 흡수역량과 창업성

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조직 내에서의 특허 취득

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과 흡수역량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

해 경영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또한, 특허활

동에 대한 흡수역량 형성 과정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은 스

타트업은 흡수능력 형성 메커니즘을 새롭게 인식하고, 향후 

잠재적이고 실현적인 흡수역량을 통해 경영 전략에 상당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급변하는 기술 변화와 창

업생태계의 대응 및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 확보에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창업기업의 흡수역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효과

를 실증한다. 아울러 흡수역량과 창업성과의 관계에서 각 구

성요소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둘째, 기술창업기업의 특허활동이 흡수역량과 창업성과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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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2.1. 기술창업기업

Cooper & Bruno(1977)의 기술창업기업은 연구 개발이 중심

이 되거나, 새로운 기술 또는 지식의 활용에 주안점을 둔 기

업으로 제시되었다. 박성주(2010)는 일반적으로, 기술을 기반

으로 한 창업기업(Technology based Start-up)은 아이디어와 기

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업들은 

많은 위험이 따르지만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데 국내에서는 

보통 벤처기업이라고도 불린다. 이형모(2012a)의 기술창업기업

은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특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혁신적인 기술

이 기업 설립과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특허

활동이 기술창업기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 인자라는 의미의 

실제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2.2. 흡수역량

이천희(2021)의 연구에서 Cohen & Levinthal(1990)은 흡수역

량을 “외부 지식의 가치를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동화하여 상

업적 목표 달성의 단계까지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의 혁신 능

력”으로 정의하였다. 즉, 흡수역량은 외부의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여 기업 내부에 맞게 전환하여 활용하는 기업 생존을 

위한 중요한 활동이며, 빠르게 변하는 기술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Zahra & George(2002)는 

Cohen & Levinthal(1990)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잠재적 흡수

역량(potential absorptive capacity)은 획득(acquisition)과 동화

(assimilation)의 개념으로, 실현된 흡수역량(realized absorptive 
capacity)은 변형(transformation)과 활용(exploitation)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잠재적 흡수역량은 외부의 지식을 식별 

및 획득하는 과정에서 획득된 정보와 지식을 분석, 가공, 해

석, 이해하는 조직적 루틴으로 프로세스 측면에서의 동화 개

념을 포함한다. 실현적 흡수역량은 지식을 통합, 삭제, 새롭게 

해석하는 측면에서 기존 지식과 획득 및 동화된 새로운 지식

을 통합하는 전환을 의미하며, 이광철·김병조(2022)는 전환된 

지식을 결합하므로 기존의 역량을 더 정교하게 확장, 발전시

킴으로써 새로운 역량을 창출하는 활용의 차원을 포함하였다.
Zahra & George(2002)의 흡수역량은 기술창업기업의 경쟁우

위 확보와 경쟁력의 핵심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흡수역량이 강할수록 외부의 지식을 습득하여 내재화를 통한 

내부 지식의 양이 증가하고, 이를 변형 및 활용하는 역량이 

향상되므로 창업성과도 더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지식 기반은 단기간 내에 쓸모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생 

벤처기업들은 시장 및 고객에게서 새로운 지식 탐색을 집중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McKelvie et al.(2018)는 역동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신생 벤처기업은 외부 지식 습득에 지나치

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하였다.
구철모·최정일(2008)은 자원 기반 관점에서의 역량과 내부자

원과의 관계를 흡수역량의 관계에 적용한 결과, 흡수역량은 

기업 보유자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김영조(2009)는 흡수역량은 기

업의 기술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기업

이 보유한 지식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노종범

(2016)은 사회적 자본과 흡수역량이 기술사업화 성과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잠재적 흡수역량과 실현적 흡수역

량이 모두 기술사업화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권진희(2017)는 기술제휴의 관점에서 흡수역량이 

높은 조직일수록 외부기관과의 기술제휴 활동을 통해 확보한 

기술로 제품개선, 프로세스개선, 공정개선, 신제품 개발 등의 

기술제휴 성과가 향상되고, 이는 기업성과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임종화·김병근(2018)은 흡수역량이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흡수역량이 제품속도 및 제품 

품질인 제품혁신 성과를 매개로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흡수역량이 제품혁신 성과를 높이

고 이는 기업성과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서 우수한 품질

의 제품을 조기에 출시하여 기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

부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흡수역량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최근 연구에서도 Daspit et al.(2019)는 흡수역량이 

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경쟁우위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Müller et al.(2021)의 연구에서는 외부 

지식을 습득, 동화, 변형, 활용하는 기업이 혁신 전략을 개발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는 데 더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연구자 연구결과

Cohen &
Levinthal(1990)

흡수역량의 개념 최초 도입, 기업의 흡수역량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Zahra &
George(2002)

흡수역량이 강할수록 외부 지식을 습득 및 내재화하여 내부 
지식의 양이 증가하고 기업성과가 높아짐

구철모·최정일
(2008)

흡수역량은 기업 보유자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노종범(2016)
잠재적 흡수역량과 실현적 흡수역량이 기술사업화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침

정유한(2016)
중소기업의 흡수역량이 기술협력과 혁신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침

손인배·허철무
(2017)

중소기업의 흡수역량이 제품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이회선·이종석
(2017)

흡수역량이 기술사업화 능력과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중견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흡수역량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함

임종화·김병근
(2018)

흡수역량이 제품혁신 성과를 매개로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이천희(2021)
잠재적 흡수역량과 실현적 흡수역량이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잠재적 흡수역량이 비재무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표 1> 흡수역량에 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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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잠재적 흡수역량

Zahra & George(2002)의 잠재적 흡수역량은 외부에 있는 지

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잠재적 흡수

역량은 습득과 동화로 구분된다. 습득은 조직의 운영에 필요

한 외부 지식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습득하는 능력을 말하

며, 동화는 습득한 지식을 분석, 처리, 해석, 이해하는 과정이

다. 습득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지식, 정보, 기술을 어떻게 접

근하고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식을 

습득하는 노력의 강도와 빠른 습득 능력은 기업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한 흡수역량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습득은 외

부에서 필요한 것을 내부적으로 습득하기 위한 내부적 역량

을 강조하며, 기업은 조직 내부에서 지식, 정보, 기술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 동화는 기업이 내부적으로 보

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경험 등을 통해 외부 지식과 정보를 

분석, 해석, 처리, 이해하기 위한 역량을 말한다. 외부 정보와 

지식을 이해, 인식, 탐색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기업의 사업, 
경쟁우위, 시장에서의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Todorova & Durisin(2007)의 획득의 개념에서는 외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

식, 노력의 강도, 그리고 방향성이 중요하다. 획득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 정보, 기술 등을 외부에서 식별하고 습득

하는 능력을 말하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능력 

중 하나로, 지식 획득은 조직 내부자원의 한계로 인해 그 중

요성이 부각된다. 권진희(2017)는 획득을 외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지식 중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발굴하고 확

보하는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동화란, 조직에서 보유한 내부 

지식과 외부에서 획득한 외부 지식 및 기술을 이해하고 분석, 
해석하여 조직 내부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사전 지

식과 획득한 지식, 기술 등을 재해석하여 조직 내부에 맞게 

적용하고, 그 의미와 특성, 영향 등을 분석한다. 외부의 지식, 
기술 등은 조직 내부의 사전 지식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

으며, 조직마다 특성의 차이로 외부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복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동화는 기업이 외부

에서 획득한 정보를 분석, 가공, 해석,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세스 및 루틴을 개발하는 능력이다. 동화는 기업이 보유

한 사전 지식과 결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조직에 맞게 재구성

하는 활동임을 인지하여 조직은 동화를 통해 외부 지식과 기

술 등을 이해, 분석하며, 그것을 계속해서 조직 내부에 적용

해야 한다.

2.2.2. 실현적 흡수역량

Zahra & George(2002)의 실현적 흡수역량은 조직이 외부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내부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외부에서 습득한 지식을 변형하고 새로

운 사업이나 기존 사업을 개선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조직의 역량을 재설정하고 전략적 방향을 새

롭게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변형과 활용은 외부에

서 얻은 지식을 조직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Lane et al.(2006)은 실현적 흡수역량을 외부

에서 획득한 지식을 내부 조직에서 통합하고 해석하여 기존

의 지식과 결합하고, 확장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역량

이라고 하였다. 손인배·허철무(2017)는 기업이 경쟁 환경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기업의 경쟁 환경을 바꾸기 위한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획득 단계를 거쳐 

외부에서 새롭게 습득한 지식과 내부 사전 지식을 결합한 새

로운 지식으로 창출해야 한다. 이러한 확장된 개념은 기업이 

외부환경이 급변하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획득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강조한다. Zahra & George(2002)의 전환의 개념은 미래에 사

용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를 외부에서 습득하고 조직 내부의 

기존 지식과 정보에 결합하여 루틴의 개발 및 개선을 용이하

게 하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Todorova & Durisin(2007)은 

전환을 외부에서 획득한 지식과 정보를 기업 내부에서 보유

한 지식에 동화시켜 기존 지식을 변환하여 새로운 지식으로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Cohen & Levinthal(1990)은 기업

이 보유한 사전 지식과 외부에서 획득한 새로운 지식을 결합

하여, 서로 연관성이 낮아 보이는 지식을 새로운 지식으로 창

출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은 지식의 창출과 

융합,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활용은 기존에 보유한 역량을 

확장하거나 외부에서 습득하여 전환한 지식을 결합하여 새로

운 것으로 만들어 내는 역량으로, 상업적 목적을 위한 지식 

활용이라 할 수 있다. 이천희(2021)는 기업이 새롭게 획득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하여 기업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용하는 역량이며, 조직이 보유한 역량을 재정의

하고 확대하여 새로운 것으로 창출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

다. 지식의 활용을 통해 조직은 실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

다. 한편, Zahra & George(2002)의 실현적 흡수역량은 기업이 

개발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

업이 선행적으로 잠재적 흡수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잠재적 

흡수  역량은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활용하기 위한 지식을 습

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기업이 충분한 지식을 습

득하지 못했을 때 실현된 흡수능력은 비효과적인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또한, 실현된 흡수역량은 지식 개선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내부 프로세스 또는 제품 혁신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Jeong et al.(2020)은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은 제품

이나 서비스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축적된 경험이 부

족하기 때문에 실현된 흡수력이 낮을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이에 반해 후기 단계의 스타트업은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학

습 경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흡수능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실현된 흡수역량이 

높을수록 스타트업의 성과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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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특허활동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있어 중요

한 요인인 특허활동을 특허취득, 특허활용, 특허분쟁 등에 초

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직무 발명을 포함한 

특허출원 및 등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기환·윤병섭(2006)과 

김의주(2010)의 기업의 성과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를 살펴보면, 특허활동은 활동(Activity)적인 의미보다는 출원 

및 등록에 관련된 일반적인 활동과 특허지표(특허출원 건수, 
특허 출원 비율, 특허등록 건수, 종업원 1인당 출원 및 등록 

특허 수, 특허의 인용 빈도, 청구항 수 등)의 정량적인 지표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활용된다. Ernst & Resch(1995)가 

진행한 독일의 기계공작 산업에서 원천특허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특허 활동량과 질적 수준이 높은 기업

에서 경영성과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고, 최수명(2017)은 특허

활동을 특허관리 활동, 특허개발지원 활동, 특허권리화 활동

으로 분류하고, 이를 무형적 성과, 기술적 성과, 제품 성과로 

구분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한국과 중

국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는데, 한국 기업에서는 모든 가

설이 채택되었지만, 중국 기업에서는 특허개발지원 활동이 무

형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모든 가설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안연식(2010)은 벤처기업 138개 업

체를 대상으로 특허의 가치를 나타내는 특허 등급평가 점수

와 기업의 특허 등록 건수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노미현(2012)의 연구에서는 국내 17개 은행의 5년간 

재무제표 자료와 특허청이 보유한 특허출원 및 등록 자료를 

기반으로 은행권이 비즈니스 모델 특허 활동량과 은행의 총

자산순이익율 및 자기자본순이익률과의 수익성과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따라서 특허활동에 관한 연구는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이 분야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Wang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특허를 적절한 

가치로 사용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Somaya(2012)
의 연구에서도 좁은 의미의 특허를 다루고 있고 이론적 구성

의 사용 또한 제한적이다. 그러나 경쟁우위의 원천으로서 지

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전략적 기능

의 설명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Van Santen(2019)은 교차 라이센싱을 가능하게 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기업의 방어적 협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또한 Peters et 
al.(2013)은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새로운 전략적 공개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지식재산 관리가 발전하고 있음을 언급하였고, 
Holgersson & Wallin(2017)의 연구에서도 가치를 자유롭게 운

영하면서 보다 역동적인 관점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Nambisan et al.(2019)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들은 

대부분 디지털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주도되고 있으며 비즈

니스 모델의 변화, 혁신의 본질, 기술 자체의 본질에 따른 IP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조재신(2021)에 의하면 창업초기기업의 특허권 획득은 일자

리 창출 매출향상, 벤처캐피탈 보상과 함께 기업을 성장시키

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현호 외(2017)는 창업초기기업은 특

허로 그 성과를 측정하기도 하는 연구개발 역량이 기업의 성

과와 효율적인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최장희

(2022)는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을 보유한 창업초기기업은 고

용, 매출성장률이 높은 차별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정두희 외

(2019)는 특허기반 초기 창업기업은 기술신규성, 유사제품밀

도, 소비자혁신 인지 등 혁신성 측면에서 우세하여 제품판매

와 시장진입에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시하는 제품 

및 서비스 혁신성이 우월하여 특허기반의 초기 창업기업은 

제품판매 증가율, 단기고용규모 등 기업성과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유의미한 증가율을 증명하였다. 
이형모(2012b)의 기존 연구에서는 특허활동을 연구할 때 특

허 등록 건수와 같은 정량적인 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상대적

으로 업력이 쌓이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지식재산권

이 누적되거나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

으로 수행할 때 유의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기술

창업기업의 특허활동은 기술 및 제품 성과를 통해 초기 기술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특히 특허활동 

중 기본활동은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구
체적으로 특허에 대한 기술정보 수집과 교육 같은 기본적 활

동을 통해 기업의 특허관리 역량과 발명에 대한 보상 등 연

구 인력의 개발동기가 초기창업기업의 신제품개발과 경영성

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기술창업기업에서는 창업 초기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신제품 개발 투자 대비 특허출원 및 등

록률, 해외 출원 여부, 제품에 대한 핵심기술 보호, 기술 개발

과정 특허의 활용, 제품 특허 등록 여부 등 기업의 기술개발 

관점에서 특허를 활용한 모든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2.4. 창업성과

Jones et al.(2001)은 혁신적인 기술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보

유한 기술창업기업의 성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

다고 하였다. 확실하고 명확한 재무적 성과(수익률, 투자수익

률 등), 기술적 성과(혁신제품 및 기술의 건수 등), 비재무적 

성과(시장가능성, 성장가능성, 목표 달성 등)로 측정이 가능하

다. 고봉상(2004)은 기술창업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서는 바람직한 기업성과를 정의하고 측정해야 한다고 하였으

며, 기업의 환경과 내부 특성을 고려한 성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Kozan et al.(2006)은 창업기업이 경쟁력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래 지향적인 성과 측정방법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인 기술창업기업은 7
년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기술 확보를 

위한 성과를 근거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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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술창업기업의 성과로서 기술적 성과와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를 기반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4.1. 기술적 성과

Zahra(1996a)는 기술창업기업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기술 기반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Jones et al.(2001)은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기술 스타트업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

나라고 보았다. 내부자원과 외부 기술 흡수 방법을 고려하여 

기업이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기술적

인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Hagedoorn & Cloodt(2003)은 기업의 기술 혁신 성과는 기업

이 기술 혁신 활동 또는 결과 수준, 즉 효과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였다. 좁은 의미에서는 기업이 발명한 것을 시

장에 도입하는 정도를, 넓은 의미에서는 독창성이 아이디어에

서 시장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달성되는 발명, 기

술 및 혁신의 성과를 포함한다. 기술 혁신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특허 수, 특허 인용 건수, 신제품 수 등이 있다. 
Fang et al.(2017)과 일부 학자들은 중국 기업의 기술 혁신 성

과를 혁신 효율성과 기업 기술 혁신 산출물을 사용하여 설명

하였다.
또한, Deeds & Hill(1996)은 핵심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

하며, 기술적인 혁신을 내부적으로 보유하지 못할 경우, 외부

의 핵심기술 흡수를 위해 전략적인 제휴를 맺음으로써 제품

의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Grandi & 
Grimaldi(2003)은 하이테크 기반 창업 기업의 성과 중 하나로 

기술적 혁신성을 언급하였으며, 기업이 외부 대리인과의 상호

작용 횟수를 늘릴수록 기술적 혁신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

다.

2.4.2. 재무적 성과

김영수·김현구(2018)의 재무성과는 안정, 성장, 수익적 측면

을 측정지표로 사용하며, 일반기업 분석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표이다. Kaplan & Norton(1996)은 기업의 재무성과 분

석으로 수익, 생산, 성장 등에 따라 매출 증가율과 시장점유

율, 순이익 등을 중점적인 측정 항목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찬삼(2011)의 재무성과는 전통적 성과 측정인 기업의 

영업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사업의 성과지표로 사용되며, 
기업의 단기적인 성과 측정으로 사용되는 재무적 성과 지표

는 수익성으로 측정되고, 이는 기업성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이익, 판매 이익률, 투자수익률 등 다양한 재무

지표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Zahra(1996b)는 창업기업의 

기술적인 상대적 차별화는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되

므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창출과 생존에 기술력이 가장 중요

한 요소라고 하였다(김상만, 2019). 윤형보 외(2018)는 기술창

업기업의 경험이 있는 경영진이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논리의 맥락하에서 기술창업기업의 재무적 성

과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부각한다. Yusuf(1995)에서 기술창

업기업의 초기 투자 및 재무적인 능력, 성과 등 지표도 중요

함을 설시하였다. 그러나 Cooper & Bruno(1977)와 Robinson Jr 
et al.(1986)은 기술창업기업의 특성상 재무적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기 꺼리고,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상장 이력이 없어 공

시된 데이터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재무적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른 대부

분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성과 중, 두 가지 이상의 성과를 선

택하여 활용하거나, 객관적 지표에 대하여 연구대상자의 주관

적인 평가를 활용하는 방식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장선희, 2021; 박해근, 2018; 국헌

정, 2017).

2.4.3. 비재무적 성과

창업기업은 성공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러한 노력에는 기업가정신 향상, 시장 변화 대응전략, 기업 

혁신, 마케팅 등이 포함된다. Armanios et al.(2017)는 고기술 

기반의 벤처 창업기업의 성과로서 기업 성장성을 언급하였으

며, Lau & Bruton(2011)은 같은 유형의 기업에 대해 매출액 

기반의 재무적 성과와 함께 새로운 제품 출시 능력, 제조 효

율성 기반의 비재무적 성과를 언급하였다. Stuart & 
Abetti(1987)는 비재무적 성과를 직원 만족도, 사업 절차의 전

반적 평가, 자본 유치 능력, 기업 생존 가능성으로 열거하였

으며, Chandler & Hanks(1994)와 이윤재(2006)는 비재무적 성

과 지표로 목표와 비전 달성도, 성장 가능성, 성과 만족도를 

제시하였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가설

흡수역량은 기업의 운영 효율성과 지식의 창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Malhotra et al., 2005). 박규호(2011)는 특허활동이 

흡수역량으로써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기업의 자원

은 흡수역량에 영향을 주고 연구 개발 및 지식자산 등의 특

허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기업성과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연구가설 1에 직간접적으로 해당하는 

이론적 배경이다.
Liu et al.(2018)은 4개 제조산업에 대한 278개 중국기업 데이

터의 경험적 연구를 수행한 결과, 흡수역량은 비즈니스 성과

를 직접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Lane 
et al.(2006) 또한 흡수역량의 결과로 상품, 서비스, 특허 등의 

비즈니스 성과와 지식산출 성과를 제시하고, 최종적으로는 혁

신 및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흡수역량이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Liao et al., 
2003; Nieto & Quevedo, 2005; Zahra & George, 2002)는 이미 

존재한다. 또한 창업자의 흡수역량은 창업 성과에 긍정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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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준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윤보성 외, 2019). 상기된 내

용은 연구가설2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에 해당한다.
구철모·최정일(2008)에 의하면 기업의 자원은 조직 흡수역량

과 더불어 기업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내부의 

연구 개발 역량은 흡수역량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Cohen & Levinthal, 1990). 상기 내용은 연구가설3
의 이론적 배경이 된다.
이상의 이론적 근거로 <그림 1>의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다

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기술창업기업의 흡수역량은 특허활동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1-1: 잠재적 흡수역량은 특허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실현적 흡수역량은 특허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기술창업기업의 흡수역량은 창업성과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1: 잠재적 흡수역량은 기술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잠재적 흡수역량은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잠재적 흡수역량은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실현적 흡수역량은 기술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실현적 흡수역량은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6: 실현적 흡수역량은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기술창업기업의 특허활동은 흡수역량과 창업성과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1: 잠재적 흡수역량은 특허활동을 매개하여 기술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잠재적 흡수역량은 특허활동을 매개하여 재무적 성

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잠재적 흡수역량은 특허활동을 매개하여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실현적 흡수역량은 특허활동을 매개하여 기술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5: 실현적 흡수역량은 특허활동을 매개하여 재무적 성

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6: 실현적 흡수역량은 특허활동을 매개하여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연구모형

<그림 1> 연구의 모형 

3.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모형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측정도구인 설문항목으로 

흡수역량을 측정하는 잠재적 흡수역량 5문항, 실현적 흡수역

량 5문항의 총 10문항, 특허활동을 측정하는 7문항, 창업성과

를 측정하는 기술성과 4문항, 재무적 성과 4문항, 비재무적 

성과 4문항의 총 1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독립변수인 흡수역

량은 Cohen & Levinthal(1990)과 Zahra & George(2002)의 척도

를 참조하였으며, 매개변수인 특허활동은 Clark & 
Fujimoto(1991)와 Chandler & Hanks(1994)의 척도를 채택하고, 
윤상호·추교완(2014)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종속변수인 창업성

과는 Grandi & Grimaldi(2003)의 하위척도를 참조하여 김춘근 

외(2014)의 설문문항을 활용하였다. 모든 측정 문항은 구조화

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로 설계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구성 후 측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Hagedoorn & 
Cloodt(2003)이 기업의 기술 혁신 성과로 제시한 7년 미만의 

초기 기술창업 스타트업의 기업업력, 국내특허출원 건수를 참

조하였고, 기업의 인원과 개발 인력을 고려한 근로자 수(Frenz 
& Ietto-Gillies, 2009), 대표적 기업성과인 매출액과 투자액을 

설정하여 측정(Tsai & Wang, 2009)함으로써 이에 따른 차이와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문항 및 변수의 

정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구분 변수 문항
문항
수

비고

독립
변수

흡수
역량

잠재적 
흡수
역량

지식과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역량

5

Cohen &
Levinthal
(1990)

Zahra &
George(2002)
구철모·최정일

(2008)
노종범(2016)
정유한(2016)
손인배·허철무

(2017)
이회선·이종

석
(2017)

임종화·김병근

외부 지식 획득, 유/무형적 인프라

지식과 정보의 공유

지식과 정보에 대한 가치 파악의 
적극성

지식과 정보의 분석 역량

실현적 
흡수
역량

고객과 시장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파악하는 역량 

5

습득 지식/정보의 변형 및 사용 역량

습득 지식/정보의 저장기록 유/무형 
환경 구성

지식과 정보의 유용성 판단 및 활용 
역량

<표 2> 변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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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료의 수집과 분석방법

3.4.1. 자료수집 및 표본

실증연구를 위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BT, ICT 등 신기술 기반의 7년 미만 기술창업기업 중 

215개 스타트업의 CEO를 포함한 관리직 임원급을 대상으로 

2023년 4월 4일부터 2023년 4월 27일까지 4주 동안 250부의 

설문을 배포하였다. 여기서 신기술은 새로운 제품, 서비스, 시

스템에 적용되어 변화를 가져오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탄생시키는 기술로써 Klaus(2017)은 혁신 기술을 디지털기술, 
물리학기술, 바이오기술로 분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3D프린팅을 

신기술로 본다. 설문지 총 250부의 설문 응답 자료가 수집되

었으며, 이중 결측값이나 동일한 패턴의 응답 결과를 보이는 

35부의 설문자료를 제외한 총 215부를 최종 표본으로 확정하

였다. 215개의 표본과 기업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변수 범주 빈도(N) 백분율(%)

기업업력

1년 미만 27 12.6

1~3년 미만 67 31.2

3~5년 미만 71 33.0

5~7년 미만 29 13.5

7년 이상 21 9.8

국내특허출원

3회 미만 106 49.3

3~5회 미만 37 17.2

5~10회 미만 43 20

10~20회 미만 23 10.7

20~50회 미만 6 2.8

근로자수

1~5명 미만 101 47

5~10명 미만 59 27.4

10~20명 미만 36 16.7

20~50명 미만 15 7

50~100명 미만 2 0.9

100명 이상 2 0.9

매출액

1억 미만 100 46.5

1~5억 미만 58 27

5~10억 미만 21 9.8

10~50억 미만 31 14.4

50~100억 미만 2 0.9

100억 이상 3 1.4

투자액

1억 미만 139 64.7

1~5억 미만 32 14.9

5~10억 미만 11 5.1

10~50억 미만 15 7

50~100억 미만 6 2.8

100억 이상 8 3.7

산업

기계/소재 28 13.0

기타 분야 14 6.5

바이오/의료 56 26.0

세라믹 13 6.0

에너지/자원 3 1.4

전기/전자 15 7.0

정보통신 76 35.3

화학 10 4.7

직급

CEO 181 84.2

CFO 10 4.7

CMO 2 .9

CRO 1 .5

CTO 4 1.9

기타 책임자 17 7.9

TIPS
여 31 14.4

부 184 85.6

<표 3> 표본 및 기업의 특성
확보한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에 

적용
(2018)

이천희(2021)

매개
변수

특허활동

특허(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인식

7

Clark &
Fujimoto(1991)
Chandler &
Hanks(1994)
이태호(1997)
박해완(2010)
박문수(2011)
윤상호·추교완

(2014)

신제품 개발 투자 대비 국내 
특허출원율

신제품 개발 투자 대비 국외 
특허출원율

국내 출원/등록된 특허 해외 출원 
여부

제품의 핵심기술을 특허로 보호

기술개발 과정에서 특허의 적극적 
활용

제품에 대한 특허 등록 여부

종속
변수

창업
성과

기술적
성과

혁신 정도, 신제품 개발 건수 증가

4

Chandler &
Hanks(1994)

Grandi &
Grimaldi(2003)
고봉상(2004)

김춘근 
외(2014)

특허(지식재산권) 취득 건수 증가

품질개선 및 품질향상 개선 추세

경쟁사 대비 기술경쟁력 향상

재무적
성과

매출액의 증가 추세

4
영업이익의 증가 추세

기술혁신을 통한 전반적인 수익성 
향상

시장점유율 향상

비재무
적성과

주력 제품/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향상

4
보유제품 중 기술혁신 제품 비율 

상대적 증가

지난해 대비 직원만족도 향상

직원 수 증가 추세

통제
변수

기업업력 기업창업 기간 1 Hagedoorn &
Cloodt(2003)국내특허출원 국내특허출원 건수 1

근로자수 근로자 인력 규모 1
Frenz &

Ietto-Gillies
(2009)

매출액 기업 매출액 규모 1 Tsai &
Wang(2009)투자액 기업 투자유치 규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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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2.0과 AMOS 21.0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첫째, AMOS를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시행하여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측정도구

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셋

째, 주요 변수들의 분포를 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

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넷째, 변수 간 관련성과 

잠재적인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이변량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섯째, Hayes(2012)의 Process Macro 
모델 4번을 통하여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매개

효과의 경우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통하여 95% 신뢰구간을 추

정하여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IV. 분석 결과

4.1. 타당도 및 신뢰도 결과

본 연구에서 측정한 문항이 구성개념을 타당하게 설명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시행하였다. Hu & Bentler(1999)의 확인적 요인분

석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개념들의 구성 타당도

(Construct Validity)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이론적으로 측정 문

항과 개념들의 관계를 타당하게 알고 있을 때 주로 활용한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카이제곱 통계량과 자유도를 활용하여, 수

립한 모형이 수집한 자료의 특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나

타낸다.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지수는 다양하지만, Hair et 
al.(2010)의 연구에 따르면 TLI, CFI, 그리고 RMSEA가 표본의 

크기와 모수에 덜 민감하므로 모형의 적합성을 보다 적절하

게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Hu & Bentler(1999)는 TLI, 
CFI는 .9 이상, RMSEA는 .08 이하일 때 우수한 모형이라고 

판단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는 <표 4>과 같다. 
개별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TLI=.904, CFI=.915, 그리고 

RMSEA=.071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우수한 모형으로 나타

났다.
나아가 본 연구는 구성개념 타당도의 두 요건인 수렴타당도

와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수렴타당도는 동일한 요인을 측

정하는 문항 간에 통계적으로 타당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의

미하며, 판별타당도는 이론적으로 구별되는 개념들 사이에 유

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나타낸다. 수렴타당도와 판별타

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개

별 문항의 표준화 요인 부하량과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표 

4>과 같이 요인별 평균분산추출값(AVE)과 개념신뢰도(CR)를 

산출하였다. Fornell & Larcker(1981)와 우종필(2012)의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AVE는 .5 이상, CR .7 이상일 때, 연구자가 

활용한 요인들의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분

석 결과를 살펴보면, 요인들의 AVE는 최저 .518에서 최고 

.751였으며, CR은 .870에서 .923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가 

사용한 개별 측정 도구들의 요인부하량 값의 범위는 .537에서 

.898로, 선행연구들이 주장한 유의성 범위 .5이상 .95이하 기

준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사용한 변수들은 타당도

가 우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판별타당도 분석 결과, Fornell & Larcker(1981)가 제시한 

AVE 제곱근(Square root) 값보다 모든 잠재변수의 상관계수가 

작으므로 판별타당도가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횡단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동일방법편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Podsakoff et al.(2003)의 동일방법편의 발생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을 활용해 일원 검증법을 시행

하였다. 1요인 모형을 검증한 결과 적합도 지수는 TLI=.574, 
CFI=.604, 그리고 RMSEA=.149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동일방법편의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변수 문항 요인부하량 표준오차 t값 AVE CR
신뢰
도

VIF

잠재적
흡수역량

1 .787

.574 .870 .869 2.994

2 .772 .087 12.115***

3 .665 .091 10.127***

4 .730 .085 11.312***

5 .823 .077 13.127***

실현적
흡수역량

1 .707

.625 .892 .888 2.689

2 .827 .101 11.474***

3 .720 .112 10.029***

4 .874 .106 12.086***

5 .811 .105 11.261***

특허활동

1 .898

.604 .912 .900 1.381

2 .576 .083 9.413***

3 .860 .049 18.068***

4 .844 .052 17.340***

5 .537 .042 8.587***

6 .883 .050 19.143***

7 .753 .066 14.005***

기술성과
1 .817

.751 .923 .922 -
2 .872 .069 15.350***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결과

3 .893 .072 15.884***

4 .882 .071 15.607***

재무적
성과

1 .709

.518 .811 .804 -
2 .740 .084 9.924***

3 .747 .085 10.014***

4 .680 .079 9.165***

비재무적
성과

1 .838

.658 .885 .880 -
2 .821 .082 14.294***

3 .771 .065 13.029***

4 .813 .064 14.081***

x2=747.433, df=362, p=.000, x2/df=2.065, RMSEA=.071 CFI=.915, TLI=.90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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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였다.
신뢰도의 경우 SPSS 22.0을 활용하여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

는 Cronbach‘s α값을 확인하였다. <표 5>의 신뢰도 분석 결

과에서 보듯, 잠재적 흡수역량, 실현적 흡수역량, 특허활동, 
기술성과, 재무적 성과, 그리고 비재무적 성과의 Cronbach‘s 
α값은 모두 0.8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가 사용

한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는 양호하다고 판단하였다.

변수명 1 2 3 4 5 6

1.잠재적 흡수역량 .758 　 　 　 　 　

2.실현적 흡수역량 .627 .790 　 　 　 　

3.특허활동 .275 .192 .777 　 　 　

4.기술성과 .190 .170 .128 .867 　 　

5.재무적 성과 .359 .321 .195 .458 .720 　

6.비재무적 성과 .424 .349 .477 .298 .425 .811

(* 음영 부분은 AVE 제곱근 값임)

<표 5> 판별타당성 분석

4.2.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잠재적 흡수역량과 실현적 흡수역량이 특

허활동, 기술성과, 재무적 성과, 그리고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나아가 잠재적 흡수역량과 실현

적 흡수역량이 특허활동을 매개하여 기술성과, 재무적 성과, 
그리고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모두 검증하기 위

하여 Hayes(2012)의 Process Macro 모델 4번을 활용하여 경로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

하여 간접효과인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매개효과

의 계수는 계수와 계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혼합계수이므로 

정상분포를 보인다고 가정하기 어렵다. Preacher et al.(2007)의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계수의 분포를 생성하여 유의미성을 검증한다. 따라서, 전통

적인 Baron & Kenny(1986)의 접근법과 Sobel Test보다 매개효

과의 유의미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계수의 분포를 생성하여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즉, 
생성된 95%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연구자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0과 다르므로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특허활동을 통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계수의 유

의미성은 신뢰구간을 통하여 판단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5,000회 실시하였다. 기업업력, 특허출원 건수, 근로자 수, 매

출액, 그리고 투자액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그림 2> 연구가설 검증 결과 

4.2.1. 잠재적·실현적 흡수역량, 특허활동, 기술

성과

먼저 잠재적 흡수역량과 실현적 흡수역량이 특허활동을 매

개하여 기술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잠재적 흡수역량은 특허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β=.396, t=4.116, 
p<.001), 실현적 흡수역량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β=.098, 
t=1.038, p>.05). 흡수역량에 대한 잠재적 흡수역량과 실현적 

흡수역량의 설명력은 36.1%( =.361)로 나타났다. 이는 잠재

적 흡수역량은 특허활동을 증가시키지만, 실현적 흡수역량은 

특허활동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기술성과

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잠재적 흡수역량(β=.209, 
t=2.000, p<.05)과 특허활동(β=.192, t=2.622, p<.01)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기술성과에 대한 실현적 흡

수역량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β=.227, 
t=1.715, p>.05). 이 결과는 잠재적 흡수역량과 특허활동은 기

술성과 수준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만, 실현적 흡

수역량은 기술성과와 관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잠

재적 흡수역량, 실현적 흡수역량, 그리고 특허활동은 기술성

과를 30.7%( =.30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흡수역량, 실현적 흡수역량 및 기술성과의 관계에 

대한 특허활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특허활동을 통한 잠재적 흡수역량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실현적 흡수역량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즉, 잠재적 흡수역량은 특허활동을 매개로 기

술성과에 영향을 주지만, 실현적 흡수역량은 특허활동을 매개

로 기술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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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B SE β t p

매개변인 (특허활동)

기업업력 .083 .056 .101 1.497 .136

특허출원 건수 .034* .016 .132 2.163 .032

근로자 수 .106 .065 .130 1.638 .103

매출액 -.116 .053 -.148 -2.198 .029

투자액 .059 .048 .086 1.244 .215

잠재적 흡수역량 .482 .117 .396 4.116 .000

실현적 흡수역량 .120 .116 .098 1.038 .301

종속변인1 (기술성과)

기업업력 -.013 .064 -.015 -.208 .836

특허출원 건수 .000 .018 .000 -.007 .994

근로자 수 .118 .074 .133 1.590 .113

매출액 .191 .061 .223 3.129 .002

투자액 -.129 .055 -.169 -2.349 .020

잠재적 흡수역량 .279 .139 .209 2.000 .047

실현적 흡수역량 .227 .132 .170 1.715 .088

특허활동 .210 .080 .192 2.622 .009

<표 6> 잠재적·실현적 흡수역량, 특허활동, 기술성과의 

경로분석 결과

경로
Bootstrap 추정치

Bias-corrected
95% CI

Effect SE LLCI ULCI

잠재적 흡수역량 → 특허활동 →
기술성과 

.101 .053 .014 .217

실현적 흡수역량 → 특허활동 →
기술성과 

.025 .032 -.033 .097

<표 7> 특허활동의 간접효과 검증 (종속변수: 기술성과)

4.2.2. 잠재적·실현적 흡수역량, 특허활동, 재무

적 성과

다음으로 잠재적 흡수역량과 실현적 흡수역량이 특허활동을 

매개하여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먼저 잠재적 흡수역량은 특허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β=.396, 
t=4.116, p<.001), 실현적 흡수역량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β=.098, t=1.038, p>.05). 흡수역량에 대한 잠재적 흡수역량과 

실현적 흡수역량의 설명력은 36.1%( =.361)로 나타났다. 이

는 잠재적 흡수역량은 특허활동을 증가시키지만, 실현적 흡수

역량은 특허활동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재무적 성과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잠재적 흡수

역량(β=.321, t=3.449, p<.01), 실현적 흡수역량(β=.230, 
t=2.603, p<.05), 그리고 특허활동(β=.153, t=2.337, p<.05)은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재무적 성과에 

대한 설명력은 45.0%( =.450)로 나타났다.
잠재적 흡수역량, 실현적 흡수역량 및 재무적 성과의 관계

에 대한 특허활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9>과 같

다. 특허활동을 통한 잠재적 흡수역량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지만, 실현적 흡수역량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잠재적 흡수역량은 특허활동을 매개로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주지만, 실현적 흡수역량은 특허활동을 

매개로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경로

Bootstrap
추정치

Bias-corrected
95% CI

Effect SE LLCI ULCI

잠재적 흡수역량 → 특허활동 → 재무적 
성과 

.062 .035 .006 .140

실현적 흡수역량 → 특허활동 → 재무적 
성과 

.016 .021 -.020 .064

<표 9> 특허활동의 간접효과 검증 (종속변수: 재무적 성과)

4.2.3. 잠재적·실현적 흡수역량, 특허활동, 비재

무적 성과

마지막으로 잠재적 흡수역량과 실현적 흡수역량이 특허활동

을 매개하여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와 같다. 먼저 잠재적 흡수역량은 특허활동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β
=.396, t=4.116, p<.001), 실현적 흡수역량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β=.098, t=1.038, p>.05). 흡수역량에 대한 잠재적 흡수

역량과 실현적 흡수역량의 설명력은 36.1%( =.361)로 나타났

다. 이는 잠재적 흡수역량은 특허활동을 증가시키지만, 실현

적 흡수역량은 특허활동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음으로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잠

재적 흡수역량(β=.239, t=3.073, p<.01), 실현적 흡수역량(β
=.194, t=2.623, p<.01), 그리고 특허활동(β=.453, t=8.303, 

독립변수 B SE β t p

매개변인 (특허활동)

기업업력 .083 .056 .101 1.497 .136

특허출원 건수 .034 .016 .132 2.163 .032

근로자 수 .106 .065 .130 1.638 .103

매출액 -.116 .053 -.148 -2.198 .029

투자액 .059 .048 .086 1.244 .215

잠재적 흡수역량 .482 .117 .396 4.116 .000

실현적 흡수역량 .120 .116 .098 1.038 .301

종속변인2 (재무적 성과)

기업업력 -.045 .044 -.065 -1.026 .306

특허출원 건수 -.004 .013 -.017 -.293 .770

근로자 수 .148 .051 .214 2.875 .004

매출액 .068 .042 .102 1.611 .109

투자액 -.040 .038 -.068 -1.062 .290

잠재적 흡수역량 .332 .096 .321 3.449 .001

실현적 흡수역량 .238 .091 .230 2.603 .010

특허활동 .130 .055 .153 2.337 .020

<표 8> 잠재적·실현적 흡수역량, 특허활동, 재무적 성과의 

경로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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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비

재무적 성과에 대한 설명력은 61.5%( =.61.5)로 나타났다. 
잠재적 흡수역량, 실현적 흡수역량 및 비재무적 성과의 관

계에 대한 특허활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특허활동을 통한 잠재적 흡수역량의 간접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지만, 실현적 흡수역량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잠재적 흡수역량은 특허활동을 매개

로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주지만, 실현적 흡수역량은 특허

활동을 매개로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경로
Bootstrap 추정치

Bias-corrected
95% CI

Effect SE LLCI ULCI

잠재적 흡수역량 → 특허활동 →
비재무적 성과

.204 .067 .075 .343

실현된 흡수역량 → 특허활동 →
비재무적 성과

.051 .056 -.060 .162

<표 11> 특허활동의 간접효과 검증

(종속변수: 재무적 성과)

4.3. 가설검증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기술창업기업의 흡수역량이 특허활동과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관계에서 특허활동의 매

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표 12>
과 같다.

가설 채택여부

1-1 잠재적 흡수역량 → 특허활동 (+) 채택

1-2 실현적 흡수역량 → 특허활동 (+) 기각

2-1 잠재적 흡수역량 → 기술성과 (+) 채택

2-2 잠재적 흡수역량 → 재무적 성과 (+) 채택

2-3 잠재적 흡수역량 → 비재무적 성과 (+) 채택

2-4 실현적 흡수역량 → 기술성과 (+) 기각

2-5 실현적 흡수역량 → 재무적 성과 (+) 채택

2-6 실현적 흡수역량 → 비재무적 성과 (+) 채택

3-1 잠재적 흡수역량 → 특허활동 → 기술성과 (+) 채택

3-2 잠재적 흡수역량 → 특허활동 → 재무적 성과 (+) 채택

3-3 잠재적 흡수역량 → 특허활동 → 비재무적 성과 (+) 채택

3-4 실현적 흡수역량 → 특허활동 → 기술성과 (+) 기각

3-5 실현적 흡수역량 → 특허활동 → 재무적 성과 (+) 기각

3-6 실현적 흡수역량 → 특허활동 → 비재무적 성과 (+) 기각

<표 12> 가설검증 결과 요약

가설검증을 통해 잠재적 흡수역량은 지식을 내재화하고 재

구성하여 기업에 유용한 활동과 성과를 이룬다는 선행연구

(Todorova & Durisin, 2007; Zahra & George, 2002; 권진희, 
2017)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실현적 흡수역량은 

초기의 스타트업이나 역동적인 기업, 벤처기업 등은 의존되지 

않으며(Jeong et al., 2020; McKelvie et al., 2018), 초기 창업기

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주장을 재확인하였다. 

Ⅴ. 연구 결론 및 한계

본 연구는 기술창업기업의 흡수역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흡수역량이 특허활동을 매개로 창업성과에 미치는 효

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창업기업의 흡수역량과 특허활동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

으며 결과적으로 잠재적 흡수역량은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나타냈지만, 실현적 흡수역량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다. 둘째, 기술성과에 대한 효과를 정리하면, 잠재적 

흡수역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인 효과를 발

휘하였지만, 기술성과와 실현된 흡수역량 사이에는 인과관계

가 확인되지 않았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와 더불어 이를 해석

해보면, 잠재적 흡수역량은 직접적으로 기술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특허활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현적 흡수역량의 직

접효과와 매개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

서 잠재적 흡수역량과 기술성과 간의 관계는 부분매개이지만, 
실현적 흡수역량은 기술성과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 재무적 성과는 잠재적 흡수역량과 실현된 흡수역량

에 모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검증되었다. 또한, 잠재적 흡수

독립변수 B SE β t p

매개변인 (특허활동)

기업업력 .083 .056 .101 1.497 .136

특허출원 건수 .034 .016 .132 2.163 .032

근로자 수 .106 .065 .130 1.638 .103

매출액 -.116 .053 -.148 -2.198 .029

투자액 .059 .048 .086 1.244 .215

잠재적 흡수역량 .482 .117 .396 4.116 .000

실현적 흡수역량 .120 .116 .098 1.038 .301

종속변인3 (비재무적 성과)

기업업력 -.040 .041 -.053 -.992 .322

특허출원 건수 .025 .012 .103 2.145 .033

근로자 수 .002 .047 .003 .050 .960

매출액 .006 .039 .008 .154 .877

투자액 .012 .035 .019 .358 .721

잠재적 흡수역량 .272 .089 .239 3.073 .002

실현적 흡수역량 .221 .084 .194 2.623 .009

특허활동 .424 .051 .453 8.303 .000

<표 10> 잠재적·실현적 흡수역량, 특허활동, 비재무적 성과의 

경로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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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과는 유의미한 매개관계도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잠재적 

흡수역량이 직접적으로 재무적 성과를 향상시키지만, 특허활

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을 의미한다. 반면, 실현적 흡수역량은 직접적으로만 재무적  

성과를 증진시켰으며, 특허활동을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비재무적 성과 역시 잠재적 흡수역량, 실

현적 흡수역량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재무적  

성과와 유사하게 잠재적 흡수역량은 비재무적 성과를 직접적

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모두 증가시키는 부분매개 관계를 

보였다. 반면, 실현적 흡수역량은 직접적으로만 비재무적 성

과를 증진시켰으며, 특허활동을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이론적 시사점으로는, 2023년 현 

시점에서 잠재적 흡수역량과 실현적 흡수역량이 특허활동, 기

술성과, 재무적 성과, 그리고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잠재적 흡수역량과 실현적 흡수역량이 특허활동을 

매개하여 기술성과, 재무적 성과, 그리고 비재무적 성과에 미

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실무적 시사점으로 첫째, 흡수역량이 특허활동에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 결과에서 실현적 흡수역량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이유 중 하나는 스타트업의 인프라 부족을 꼽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의 지식과 정보를 취득하고 활용하

는 실현적 흡수역량으로서 특허활동을 통해 기술축적과 기술

혁신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

하다는 것으로 나타낸다. 초기 기술창업기업들은 흡수역량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인력과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

담 조직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로 인

해, 기존 사업에서 획득한 외부의 지식과 정보를 조직 특성에 

맞게 전환하고 활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따라서 초기 기술창업기업들의 인프라 구축 지원이 필요

함을 나타낸다. 
둘째, 김춘근 외(2014)는 실현적 흡수역량이 기술성과에 직·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면 기술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

어, 기술창업기업이 외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리인과의 상

호 작용 횟수를 높일수록 혁신성과 기술적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자금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

서 개발된 활용하지 못하는 특허는 라이센싱-아웃 전략으로 

외부에 전용 또는 통상 실시권을 주거나 매각을 고려해볼 필

요가 있다. 특허를 매각하는 것은 개발된 신기술의 제품화와 

수익 실현 전에 자금난이 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Jones et al.(2001)은 스타트업의 재무 상태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투입된 인력과 자금 등의 비용이 회수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도 이에 동조한다. 
셋째, 기술창업기업들이 창업성과 중 재무적 성과의 효과성

을 높이기 위해서는 잠재적 흡수역량과 실현적 흡수역량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하거나 하나의 역량이 뛰어나다고 해도 지

속적인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역량들이 

조화롭게 연결되어야 기업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 주로 

제조업이나 대기업에 해당하지만 기술창업기업들도 외부 지

식과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여 내부 지식과 기술에 접목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생각해볼 시기이다. 이는 기

업의 규모를 막론하고 경계를 넘어 조직이 외부 지식과 정보

를 통해 학습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 하이테크 산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선행연구

와 맥을 같이한다(parida et al., 2012). 또한, 외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외부 투자를 

유치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진출해야한다. 더불어 지속

적인 성장을 위해서 스스로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사업전략

을 수립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재무적 성과를 향상시켜

야 한다. 동시에 불확실한 환경에 대처하는 능력 또한 회사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넷째, 이회선(2017)은 흡수역량의 효과적인 전략 수립을 위

해 전문 인적자원의 양성을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잠재적 흡

수역량이 높아 기업 외부의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동화되

었다 하더라도 기업 내부에 맞게 전환하여 고객과 시장의 요

구를 반영하여 활용하는 것은 역량이 높은 구성원을 보유하

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 개발한 기술이 창

업성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발하기보

다는 전문 연구인력을 채용하여 개발하거나, 핵심기술을 외부

에서 이전받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Jones et 
al.(2001)는 조직의 구성원 간 또는 부서 간에 정보교류가 활

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생존 및 지속 성장을 위

해서는 내부 기술과 아이디어를 결합함으로써 신기술을 개발

할 수 있는 내·외부 지식의 통합이 이루어져 해당 정보의 구

성원 또는 부서 간 원활한 교류를 통한 유대감이 사회적 능

력으로 향상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도출된 결론 및 시사점에서 발견된 본 연구의 

함의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지만, 완성도 측면에

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

계점이 있다. 첫째, 횡단적 연구로 진행된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긴 시간 동안 검증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차후 필요해 보인다. 둘째, 설문 및 

데이터 수집의 제약으로 인해 결과의 일반적인 적용을 검증

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표본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잠재적 흡수역

량과 실현적 흡수역량, 특허활동 이외의 다른 요인들을 추가

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흡수역량과 창업성과 간의 특허활동을 채택하여 실증한 결과, 
일부 직접효과와 매개효과 역할이 부분적으로 채택되었기에 

표본을 달리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실증결과가 어떻

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주요한 실증결과들을 보완하고 특허활동의 

결정요인과 매개효과를 다양한 차원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술 스타트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함의가 도출되기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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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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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echnology Start-up Companies' Absorption

Capacity on Start-up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atent Activities

Kim Jong Sik*

Nam Jung Min**

Abstract

Amid rapid changes in technological innovation due to the influenc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VID-19, research related 
to absorption capacity and patent activities to promote technological innovation of Korean technology start-ups is important in this 
uncertain environmen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and patent activities by reconstructing 
absorptive capacity, an organizational capability, for technology-based startups in fields such as BT and ICT with less than seven years 
of establishment, distinguishing between potential absorptive capacity and realized absorptive capacity. The study also seeks to develop a 
theoretical research model. To accomplish this, data was collected from managerial executives, including CEOs of 215 technology 
startups. The following hypotheses were tested: Firstly, potential absorptive capacit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patent activities, while 
realized absorptive capacity did not. Secondly, potential absorptive capacit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echnological performance, while 
realized absorptive capacity did not. Thirdly, both potential and realized absorptive capacit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Fourthly, patent activities indirectly influenced potential absorptive capacity and technological performance, but 
did not affect realized absorptive capacity. Fifthly, patent activities indirectly influenced potential absorptive capacity and financial 
performance, but did not affect realized absorptive capacity. Lastly, patent activities indirectly influenced potential absorptive capacity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but did not affect realized absorptive capacity. The practical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providing useful 
guidelines for building the core capabilities of organizations through absorptive capacity and patent activities.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startups that have not recognized the formation process of absorptive capacity for patent activities will perceive the formation 
mechanism of absorptive capability anew and show considerable interest in future potential and realized absorptive capacity as part of 
their management strategies. This is anticipa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adapting to rapidly changing technological advancements, the 
startup ecosystem, and securing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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